
□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'남편 찬스'로 해외에서 전시회를
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후보자의 배우자는 권위있는 미술 전람회에서 여러차례 수상한 실력
있는 화가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남편이 공직에 있는

동안 개인전을 열지 않았습니다. 단체전만 몇 차례 참여했습니다.

ㅇ 후보자가 2009~2012년 주미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당연히 개

인전을 열지 않았고, 단체전만 참여했습니다.

ㅇ 이 기간 동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재미 한인 예술가들로 구성된

‘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’의 정기 단체전 등에 네 차례, 한국

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 전시회에 한 차례
(서울‧뉴욕‧워싱턴 순회전),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서울대미대 동창생

단체전에 한 차례 등 모두 여섯 차례 작품을 출품했습니다.

ㅇ 이들 단체전 참가는 예술가 자격으로 했습니다. 주미대사 부인으로서

양국 우호 증진도 고려했습니다. 후보자의 배우자가 먼저 요청한

적은 한번도 없고, 모두 주최측의 요청을 여러번 사양하다 받아
들였습니다.

ㅇ 작품 판매는 한 건도 없었고, 작품 기증만 여러 점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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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'남편 찬스'로 해외에서

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


